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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, 「나노 안전성분야」국제표준 주도

- ‘나노독성 평가 : 표면특성 측정법’ 국제표준 승인 -

□ 차세대 신성장 동력인 나노산업이 최근 나노물질의 인체 안전성 문제로 

상용화가 미진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나노안전성분야 측정

기술이 국제표준화기구 나노기술위원회(ISO/TC229)에서 국제표준으

로 승인되었다고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서광현)은 밝힘

 ㅇ 새로운 나노제품이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에서, 안전성을 평가

하는 기술이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노융합산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수 

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

 ㅇ 최근 미국․일본 · 유럽 등 선진국들은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자국의 

나노기술이 무역기술장벽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나노안전성 

기술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임 

  

 □ 이번에 국제표준으로 승인된 “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한 나노입자 표면

접합물질 분석지침(ISO TS14101)” 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프로젝

트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송남웅 박사가 3년

여에걸쳐 연구한 결과임

  ㅇ 나노물질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표면에 다양한 물질을 결합시키

는데 이 접합물질이 생체와의 상호작용으로 인체에 해(害)를 끼

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요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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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ㅇ 개발된 표준은 나노 물질의 표면에 결합되고 가공된 물질을 분석하고, 

그 양을 측정하는 기술로 나노물질 독성 평가시 표면특성을 추적

     하는데 표준화된 분석 방법을 제공한 것임

 □ 현재 나노시장에서는 나노물질의 표면에 다양한 가공 및 처리를 

통한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나노제품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

향후 나노제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한 나노제품을 설계하기 

위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

  ㅇ 따라서 응용 나노 소재의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본 자료는 물론 

이를 활용한 다양한 응용제품들인 암 진단용 탐침자, 약물전달 기술의 

개선 및 다양한 나노-바이오 분야의 기술개발에도 기여할 것으

로 예상됨

□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나노융합 산업을 촉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

있는 나노안전성 분야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지원을 통해 나노융합

산업을 리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확

보해 나갈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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